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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in the Mixture of Fermented Liquid in

Arctium lappa L. Root and Dendropanax morbifera

Lev. Leaf on Hair Growth of C57BL/6 mice

Hee-la Ko

Advisor : Jung-heon Lee, Ph.D.

Department of Beauty and Cosmetic

Graduate School of Industry

Chosun University

The industrial and cultural development in modern times has many

impacts on life, thereby being beneficial and simultaneously causing many

diseases and stress in modern people's mind and body. One out of it can be

taken hair loss. The hair loss was regarded as a phenomenon of being

shown in men whose genetic factor is strong or a phenomenon of appearing

due to aging in the past, but is being expanded gradually into diverse forms

these days up to women, adolescence, juveniles, and children. As for

modern people who pursue young and beautiful life with delaying a change

in body and appearance in the more life extension in a human being, the

hair loss is positioning as an important element among those things of

being desired to be further prevented.

An interest in hair loss is now being expanded day by day. A lot of

products and therapeutic methods are being developed. But it is the real

situation of failing to have a satisfactory result with a treatment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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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ly, people are growing who aim to keep and prevent scalp health

from side effects in the treatments of chemical drugs or physical surgical

methods. Thus,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in order to research into

possibility as a material through the fermentation of a natural substance.

This experiment was used natural resources available for being

approached easily around. First of all, Arctium lappa L. Root is a plant that

is used as a food material and is progressed many researches on food.

However, a research as a functional material is in the real situation of

being insignificant. In terms of a research on a material owing to a reason

of safety such as toxicity even if Dendropanax morbifera Lev. Leaf is

known to have efficacy as a medicinal plant,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order to be helpful for the development in a hair-loss product through the

fermentation of using enzyme with being harmonized the safety in a

material, the efficacy in each material, and the nutritive substance according

to fermentation.

An experimental method divided a mouse into the experimental groups

with 3 groups in Arctium lappa L. Root extract group, Dendropanax

morbifera Lev. Leaf extract group, and the fermented liquid of Arctium

lappa L. Root and Dendropanax morbifera Lev. Leaf, the positive control

group with minoxidil 3%, and the control group with a solvent group and a

non-treatment group. Hair growth was observed with applying each

specimen by 2cc for 5 weeks from Monday to Friday after shaving the

dorsal hair. The macroscopic hair growth was observed and shot on the

0th, the 7th, the 14th, the 21st, the 8th, and the 35th day. The inner part of

percutaneous was made a macroscopic observation by extracting the dorsal

percutaneous after being sacrificed. A structural observation was made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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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optical microscope following Hematoxylin & Eosin (H&E), Touidin Blue

dye. A antioxidant test and a toxicity experiment in specimen were

additionally made.

In consequence of observing the mouse's appearance at the macroscopic

level in order to figure out hair growth level as the research outcome, the

hair growth was observed to be made in minoxidil 3% as the positive

control group, and in order of the mixed fermentation between Arctium

lappa L. Root and Dendropanax morbifera Lev. Leaf, the fermented

Dendropanax morbifera Lev. Leaf, and the fermented Arctium lappa L. Root,

which conform to the experimental group. In a medial percutaneous effect,

the skin color of the inner part in the back was shown to be darker in

order of the group with the mixed fermentation between Arctium lappa L.

Root and Dendropanax morbifera Lev. Leaf, the group with the fermented

Dendropanax morbifera Lev. Leaf, and the group with the fermented

Arctium lappa L. Root, as the experimental group. The tissue that was

applied minoxidil 3% as the positive control group for Hematoxylin & Eosin

(H&E), and the mixed fermentation liquid between Arctium lappa L. Root

and Dendropanax morbifera Lev. Leaf as the experimental group, could be

confirmed to be indicated a form of follicle in which number of follicles

increases and in which even a form of follicle grows to the surface of skin.

The tissue that was applied minoxidil 3% as the positive control group and

the mixed fermentation liquid of Arctium lappa L. Root and Dendropanax

morbifera Lev. Leaf as the experimental group could be identified to be

reduced number of obese cells in the Touidin Blue dyeing.

This experiment results in failing to reach a macroscopic hair-growth

effect in minoxidil 3%, which corresponds to the positive control group.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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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ermented-and-mixed liquid in two natural substances show higher hair

growth than each specimen in the hair growth of the mouse. Hence, the

fermentation and the mixture in natural objects are judged to give a help to

the influence of hair growth. It is considered to be likely a value of

application as data to a research of efficacy using the combination of other

natural substances or the fermentation using enzyme or in the development

of a material in a hair-loss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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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과학과 의학의 발달은 현대인들의 생명을 연장 시키며 삶에 질에 대한 욕구

도 높아지고 있다. 사람들은 급변하는 사회와 문화의 발달과 함께 자극도 늘어

나면서 여러 가지 신체적 변화와 질병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탈모인구 5명중 1명으로 탈모

천만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1). 모발은 사회생활에서 사람 이미지를 결정짓는 역

할을 함으로써 모발의 변화에 따른 자신감, 대인관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개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인자이다(2). 모발은 삶에 있어서 필수 요소

는 아니지만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인간을 더욱 아

름답게 표현하는 신체의 한 부분이다(3). 이러한 모발은 삶의 질이 향상되어 갈

수록 미적인 관심이 점점 더 증가되고 있으나 현대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그리

고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하는 생활 때문에 탈모 인구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이다(4). 탈모는 타 병리학적 질환에 비해 병리 장애적인 문제는 없지만(5)

외모와 심리적인 영향을 주면서 질병이 아닌 질병으로(6) 현대인들의 중요한 요

소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 탈모는 유전적 요인의 탈모가 많았으나 현재는 유

전적, 환경적, 물리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까지 더해져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

이다. 이제 우리는 탈모를 자연적인 노화나 유전으로만 인식하기보다는 환경과

생활에 밀접한 관계로 인식하고 탈모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발모의 기전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혈관 확장을 통한 영양공급 증가 및 칼륨 통로

를 여는 효과 등이 모발 성장을 유도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7). 현재 시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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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탈모 의약품은 장기간 복용과 여러 부작용 사례들이 발표 되고 있으며 그

외 여러 탈모제품들은 아직까지 임상결과를 모두 신뢰하기 불충분한 실정이다.

이들 약물에 대한 부작용들이 발표되면서 지속적 사용 등이 요구되는 탈모 치

료제의 특성상 환자들은 사용에 제한을 두거나 자발적 기피현상을 보인다
(8)
. 따

라서 안정성이 요구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발모효과를 낼 수 있는 새로

운 소재의 개발이 필요로 하고 있다. 최근 약용식물 및 생약 등으로부터 특정

성분이나 천연물이 가지는 2차대사 산물인 생리활성 물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고 있으며(9), 천연물과 관련된 분야는 안전성면에서 신뢰도가 놓은 양적 질적

으로 성장하면서 더욱 각광 받고 있는 추세이다
(10)
. 또한 기능성 식품은 유해물

질의 중화 및 해독, 배설 효과 등에 더 나아가 생체방어, 면역, 질병의 예방, 치

료 회복 노화 억제 등의 생체 조절 역할까지 점차 확대 되고 있다(11).

우엉은 오래 전부터 한방에서 우엉의 잎, 종자, 뿌리를 약재로 사용하였고 우

엉 뿌리는 식용으로 사용하였으며 당질과 섬유소가 풍부하고 당뇨병이나 신장

병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12). 우엉은 이뇨제, 해열제로써

민간요법으로 사용되어져 왔으며 구성성분 분석에서 돌연변이 억제 효과와 간

보호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

황칠은 오래전부터 가구의 도료로 사용 되어 왔고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황칠나무 추출물은 항산화작용, 면역력증진, 신경안정, 항당뇨, 항암작용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미백, 보습, 탈모방지에 대한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14).

최근에는 천연추출물을 안정화시키거나, 독성을 줄여 안정한 유도체로 전환

시켜 효과를 높이려는 시도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미생물이나

효소를 이용한 생물학적 전환(Biological transformation) 방법이 개발되고 있으

며, 대표적 방법으로 발효를 예로 들 수 있다(15).

기능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강해지면서 특히 천연물질의 발효분야는 우

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의약식품 분야에서 효능을 인정받아 사용되

고 연구되고 있는 소재 중 하나이다(16). 발효는 유용한 미생물을 활용하여 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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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가진 성분이나 소재 자체의 활용성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서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용 및 발전되어 왔다
(17)
. 특히 발효는 발효

시키는 과정에서 기존의 성분 외에 아미노산류, 비타민류 등 각종 기능성 유효

성분들과 함께 추출함으로써 효능을 빠르게 흡수 되도록 한다
(18)
. 또한 효소를

이용해 재료를 얻는다면 대부분이 물리적인 조작이나 화학물질이 물질을 이용

한 산 분해를 하기 때문에 제조에 많은 비용과 안전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기

존의 열수 및 유기용매 추출 방법보다 다양한 용도로 이용성이 크게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19).

따라서 본 연구는 발모제의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고 안정성 있는 소재로써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기능성 식품인 우엉뿌리와 약리효능이 있는 천연

식물인 황칠나무잎을 이용해 모발성장에 어떠한 효능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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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동향

탈모란 성장을 멈춘 가는 모발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것을 말한다
(20)
. 탈모는

주로 남성들에게서 유전적인 요인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노화 현상으로 여겨지

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발달로 환경적인 요인,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 등

심리적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탈모로 고민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남성과

더불어 여성 그리고 젊은 학생들까지 확산되고 있다. 탈모는 모발의 각 성장주

기에 있어 다양한 인자들이 작용하여 일어나게 된다(21). 탈모가 진행됨에 따라

모주기도 짧아지기 때문에 모발의 길이도 짧아지고 탈모량 수도 증가 한다(22).

모발의 성장과 탈락에 관여하는 전사인자는 estrogen, growth hormone,

thyroid hormone 등이 알려져 있으며 androgen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인

자이다(23). 모발은 환경적 요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 질환, 호르몬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고 탈모되는 과정을 밟는다(24). 건강한 모발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유두가 건강해야 하며 모세혈관으로부터 영양공

급이 충분히 이루어져야하며 정상적인 자율신경계의 작용에 의해 모주기의 자

연스러운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25). 모발은 모낭에서 형성되어 모유두에 의해

성장해가며 모주기가 있어 항상 성장되는 것은 아니며 태어날 때부터 모유두의

수에 따라 모발의 수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발모작용 기전은 명확히 밝혀

지지 않았지만 혈관 확장을 통한 영양공급 증가와 칼륨 통로를 여는 효과 등이

모발 성장을 유도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26). 모발성장을 촉진하는 약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미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US-FDA)의 공인을 받

은 경구복용제인 피나스테라이드(finsateride)와 경피도포제인 미녹시딜(minoxi

dil)이 있다(27)(26). 피나스테라이드(finsateride)는 초기에 전립선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현재 남성형 탈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29). 외용제로 개발된

미녹시딜 (minoxidil)은 고혈압치료의 혈관 확장제로 처방되었으나 남성형 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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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외용제로 1988년 공인되었다
(30)
. 하지만 도포를 중단하면 2개월에서 6개월이

경과 후 원상태로 돌아가는 문제점이 있다
(31)
. 장기간 사용은 알레르기성 접촉

성 피부염의 발생 및 안면부의 다모증, 두피피부위축, 혈관확장, 호르몬 불균형

등의 다양한 부작용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어지고 있다
(32)
. Finsateride는 발모

기전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혈관확장을 통한 영양공급 증가 및 칼륨 통

로를 여는 효과 등 모발성장을 유도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33)
. Finsateride

는 모발 성장 효과를 계속 유지시키기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약물투여가 요구되

며, 남성의 성기능 장애, 임신한 여성이 복용할 경우 기형아 출산과 같은 부작

용이 보고
(34)
되는 등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 약물에

부작용들이 발표 되면서 안정성이 요구 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발모 효

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소재의 개발이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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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inoxidil(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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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우엉뿌리와 황칠나무잎을 효소 분해시켜 두 발효물질을 배합

해 시료를 얻은 후 C57BL/6 mouse를 이용해 모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 항산화능과 모발에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으며 연

구의 모식도는 Figure 2와 같다.

1. 재료의 구입은, 우엉뿌리는 광주 재래시장에서 구입하여 사용 하였고 황칠

나무잎은 전남 창평의 농장에서 신선한 잎으로 직접 채취 하였다.

2. 우엉뿌리와 황칠나무잎은 잘 씻어 믹서에 갈아 효소를 이용해 발효시킨

후 원심 분리한 다음 상등액을 추출하여 시료를 만들었다. 두 시료의 배

합은 1:1 비율로 배합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3. 발모효과를 조사하기위해 C57BL/6 mouse를 실험군과 대조군, 양성대조군

으로 나누고 실험군에는 우엉뿌리 발효, 황칠나무잎 발효, 우엉뿌리와

황칠나무잎 발효배합, 총 3군으로 발모 효과를 알아보고 대조군에는 양

성대조군과 음성대조군으로 나뉘어 양성대조군에 미녹시딜(minoxidil) 3%,

음성대조군에 무처리와 용매군으로 나뉘어 비교 조사하였다. 우엉뿌리 발

효와 황칠나무잎 발효의 배합효능과 배합하지 않은 두 발효액과의

효능을 비교 실험하였다.

4. 우엉뿌리 발효와 황칠나무잎 발효의 배합이 발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적 연구를 실행하였다. 연구는 5주(35일)동안 진행하였으며,

모발성장을 관찰하기위해 주1회씩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외형효과를 관

찰하였고, 실험종료 후 마우스의 등 쪽 내측 피부에 색깔을 관찰하였

다. 내측 피부를 다시 hematoxylin & eosin (H&E) 염색을 하여 모낭과

모발의 성장을 확인하였고 Toluidin Blue 염색법으로 조직학적 분석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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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모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5. 우엉뿌리와 황칠나무잎의 항산화능을 알아보기 위해 우엉뿌리발효액, 황칠

나무잎발효액, 우엉뿌리와 황칠나무잎의 발효배합액, 배합에 사용한 효소와

증류수를 총 Polypenol함량, 총 Flavonoid 함량측정, DPPH 라디칼 소거활

성측정을 하여 각 시료들의 항산화능을 비교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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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연구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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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이론

1. 탈모

1.1. 탈모의 개념

탈모란 모발이 줄어드는 증상을 의미하며 모발주기에서 성장기가 짧아지고,

전체 모발에서 차지하는 성장기 모발의 비율이 줄어드는 특성이 나타난다(35).

남성형 탈모에는 초기단계부터 이마의 모발이 탈모되기 시작하는 반면 여성의

탈모에 있어서 헤어라인이 계속 같은 형태를 유지하게 됨으로써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러나 가르마 선의 폭이 넓어지거나 정수리 부분이 탈모됨으로써 전

반적으로 성글게 분포된다(36). 탈모증은 반흔성 탈모(cicatrical alopecia)와 비반

흔성 탈모(non-cicatrical alopecia)로 구분하며 반흔성 탈모증은 모낭이 파괴되

고 섬유조직으로 회복되어 영구적인 탈모상태가 되는 것으로 외상, 홍반성 루

푸스, 경피증, 편평태선, 종양, 감염 등이 원인이 된다. 비반흔성 탈모증은 조직

이 섬유화 되지 않고 모낭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휴지기 탈모증, 유전성

안드로겐 탈모증, 원형탈모증, 생장기 탈모증 등이 있다(37). 이 중 안드로겐성

탈모의 발생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38). 남성호르몬 중 테스토스테론

(testosterone)은 남성의 성징을 발달시키지만 5알파 환원효소(5α-reductase)에

의해 강력한 남성호르몬인 디하드로테스토스테론(DHT: dehydrotestosterone)으

로 환원되면 이마와 정수리 부위의 모낭을 축소 시키거나 모발의 성장을 단축

시키고 휴지기로 전환시킨다(39). 경구용 남성 탈모치료제의 성분인 피나스테리

드(finasteride)나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인 두타스테라이드(dutasteride)의 구성성

분은 5알파 환원효소(5α-reductase) 억제제이다. 5알파 환원효소(5α-reduct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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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제는 모발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0)
. 탈모의 원인으로는

유전적요인과 남성 호르몬의 과다, 정신적 스트레스, 혈액순환 및 영양장애, 내

분비 장애, 노화, 자가면역질환, 환경오염, 식생활의 서구화, 염색이나 퍼머넌트

등으로 탈모가 증가하고 있다
(41)
. 현대 한의학에서는 전체적인 몸 상태의 부조

화에서 원인을 찾고 있으며, 원인과 발생기전을 그러한 몸의 부조화가 호르몬

및 면역계통의 이상을 초래하고 모발에 순환장애와 영양공급 장애를 유발한다

고 보고되고 있다
(42)
. 혈액순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근에 영양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탈모를 일으킨다. 원인으로는 스트레스로 인한 어깨, 목주

위의 긴장이 근육 통증을 일으켜 혈관이 압박하면서 자율신경이 균형을 잃고

두피에 혈액순환에 영향을 준다(43). 탈모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두피

의 진피에 존재하는 무코폴리사카라이드(mucopolysaccharide)의 감소이다. 무코

폴리사카라이드의 감소는 진피의 혈관을 압박하게 하고 영양공급 차단과 노폐

물 배출을 억제하여 탈모를 유발시킨다(44). 탈모는 유전적, 심리적, 환경과 더불

어 생활습관에 까지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현대에 탈모인구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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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여성탈모의 진행에 따른 분류(46).

1.2. 탈모의 유형별 분류

탈모정도의 구분은 임상에서 헤밀톤 분류법(Hamilton classification)이 주로

이용되며 여성형 탈모는 루드윅 분류법(Ludwig classification)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45)
. 국가건강정보포털의학정보에 따르면 여성형 탈모의 진행에 따른 분류

는 Figure 3과 같고, 남성형 탈모의 진행 정도에 따른 분류는 Figure 4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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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g 4. 남성형 탈모의 진행과정(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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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탈모의 종류

탈모의 종류는 성장주기에 따라 휴지기성 탈모와 성장기성 탈모로 구분하며,

휴지기성 탈모로는 안드로겐에 의한 남성형 탈모, 여성의 산후탈모, 내분비질환

에 의한 탈모가 있다. 성장기성 탈모는 원형탈모, 비반흔성 탈모 및 두부백선에

의한 탈모 등이 있다
(48)
.

1) 남성형 탈모

남성형 탈모증은 이마의 발모 경계선이 뒤로 후퇴하며 이마의 양쪽이 M자 모

양으로 깊이 파이는 형태와 후두부와 측두부의 모발을 제외한 두피의 모든 모

발이 빠지는 형태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49). 보통 남성형탈모(androgenic alope

cia)의 병리기전은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이 5α-reductase에

의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 dehydrotestosterone)으로 전환되어 안드로

겐 수용체와 결합하여 모낭에 단백합성물질을 저해하고 모유두의 축소를 유발

시켜 탈모를 일으킨다(50).

2) 여성형 탈모

남성형 탈모증의 원인인 안드로겐에 비해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완전한 대머리를 유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1). 여성형 탈모증은 남

성들 보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많기 때문에 남성과 같은 M자형 탈모

가 거의 발생되지 않지만, 앞 머리선이 잘 유지되고 전체적으로 크리스마스 나

무 형태로 보이며, 대체로 가르마 중심으로 두정부의 숱이 없어지기 시작한다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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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루성 탈모

남성 호르몬은 머리카락이 가늘어 지면서 피지의 분비를 증가시켜 잔비듬이

많아지고 환원 효소의 분비도 늘어나 모발의 발육과 성장에 악영향을 주게 된

다. 탈모가 진행 중인 사람은 대체로 피지선이 비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비듬이 많아지며 원인은 유전적 요인, 과로, 스트레스, 술, 지방 등의 섭취

와 관련이 있다
(53)
.

4) 원형 탈모

성장기성 탈모증의 증상으로서 일정부위에만 탈모하는 것으로 특별한 증상 없

이 갑자기 발생하며 단발 또는 다발로 발생하고 손톱크기부터 손바닥크기까지

다양하다(54). 아직 정확한 병인이나 병리기전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주로 유전,

알레르기성 질환 및 스트레스로 인한 모낭 조직에 특이적인 T세포 매개 과다

면역활성으로 스스로의 모낭을 공격하는 일정의 자가면역질환과 같은 기전에

의해 발생된다고 보고되고 있다(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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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모치료 및 방지제품

세계 발모제 시장에 의약품과 의약외품/화장품/건강식품 등 다양한 종류의 제

품이 쏟아져 나오며, 최근에는 생화학적, 분자생물학적 실험 방법을 이용하여

모발성장과 관련된 각종 성장인자나 유전자의 동정, 작용기전 연구 및 약물탐

색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56)
. 국내 탈모 관련 진료인원은 2009년 18만 명

에서 2013년 21만 명으로 5년간 15%가 증가하였으며 진료비는 2009년 122억

원엣 2013년 180억 원으로 5년간 47.1%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지속적인 탈모

예방 및 모발성장 관련 상품시장의 수요는 3조원에 육박하였다(57).

2.1. 발모제

모근부에 영양을 공급하여 모발을 자라게 하는 제품으로 의약품류(Figure 5)

에 해당하며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하다. 의약품으로는 현재 모발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약물로는 Minoxidil과 Finasteride가 있다(58). Minoxidil은 상품명

‘Rogaine’으로 미국 업존사(Pahrmacia & Upjohn)에 의해 고혈압 치료제로 개

발되어 승인을 받았다가 부작용으로 발모작용이 보고되면서 바르는 발모제로

개발되어 승인되었다. Finasteride는 상품명 ‘Propecia’로 제약회사인 Merck에서

전립선 치료제로 개발되었다 부작용으로 발모작용이 나타나 발모제로 사용되고

있다(59).

2.2. 육모제

두피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탈모를 예방하는 의약외품으로 Figure 5와 같다.

의약외품은 약사법 제 2조 제 7호 나목에 근거하여 탈모의 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를 증가시키는 외용제로 탈모방지제를 인정하고 있다. 호르몬을 함유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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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약 품         의약외품        화 장 품

                         Figure 5. 탈모 제품 분류(63).

우 원료 약품 분량의 기준을 100 g 또는 100 ml 중 Diehtylstilbestrol 2 mg 이

하, Hydrocortisone 및 그 에스텔 1.6 mg 이하, Prednisolone 0.5 mg 이하로 기

준을 정하고 있다
(60)
. 모근부에 영양을 공급하여 모발의 성장을 도와주는 기능

과 더이상의 탈모 현상을 막아주는 탈모 예방 기능의 제품이다. 일반적인 화장

품류와 구분이 되는 기능성이 추가된 제품이다(61).

2.3. 양모제

가늘어져 있는 연모를 탄력이 있고, 건강한 경모로 발전하도록 도와주는 화장

품류로 Figure 5와 같다. 일반 화장품으로 구분된 탈모방지 및 양모제품들의

경우 부작용이 없고(62) 의약품에 비해 안전성면에서 높은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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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엉

3.1. 우엉의 이론적 배경

우엉(Arctium lappa L.)은 국화과에 두해살이 풀이다(Figure 6). 잎은 밑에서

무더기로 나오고, 원줄기에서는 어긋나며 심장형이다. 표면은 짙은 녹색이지만

뒷면에 솜 같은 흰털이 밀생한다. 꽃은 7월에 피고 종자는 흑색이며 관모는 갈

색이다. 꽃이 진 다음 열매를 맺고 죽는다. 품종으로는 뿌리가 길고 굵은 농야

천과 육질이 좋고 단근인 사천 등이 있다. 우엉은 강건하여 병이 거의 없고 내

한성이 매우 강하여 토질을 별로 가리지 않는다(64). 원산지는 유럽 및 아시아의

온난지역으로 알려졌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경상남도 진주를 비롯하여 전국적으

로 널리 재배되고 있다(65). 주로 식용, 약용으로 재배하며 줄기가 50 - 150 cm

까지 자라고, 뿌리는 30 - 60 cm까지 곧게 자란다. 우엉은 길고 큼지막한 잎과

자주색 꽃이 아름다워 유럽에서는 관상용으로 많이 재배한다(66). 오래전부터 한

방에서 우엉의 잎, 종자, 뿌리를 약재로 사용하였고 아시아지역에서 뿌리부위가

식품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우엉은 성질이 서늘하고 쓴맛이 있어 열을

내려주며 체내의 독소를 배출해 피를 맑게 해주며 우방자는 찬성질과 매운맛으

로 일정한 소염작용이 있다(67). 종자부위는 이뇨제(diuretic), 해열제(antipyretic),

해독제(detoxifying)로 민간요법에서 사용되어 왔다(68). 생약재로서 성숙한 과실

이 우방자라 하여 해열이나 해독 등의 용도로 이용되며(69). 오실, 대력자, 서정

자, 우자 등으로 불린다(70). 우방자가 염증 사이토카인을 억제함으로써 항알러

지 염증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71). 우방자의 대표성분인 arctiin(Figure 7)

이 가수분해되어 (-)-arctigenin으로 변환되는데 이러한 성분들의 작용으로 항

염증 작용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어져 있다(72)(73). 우엉은 난소화성 물질

인 이눌린을 많이 함유하고 특유의 향기와 약리효과가 있으며 식이섬유가 많은



- 19 -

Figure 6. 우엉(64).

것으로 알려져 있다
(74)
. 또한 우엉은 영양적으로 매우 우수하며, 특유의 향기가

있고 씹는 맛이 좋아 어린순과 뿌리를 식용 및 약용으로 널리 사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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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우엉의 성분과 효능

우엉(Arctium lappa L.)의 주성분으로 arctigenin, arctiin, caffeoylquinic acid

등 다량의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어 약리적 활성이 우수하다
(75)
. 『본초강목』

에 “우엉은 오장의 나쁜 사기를 제거하고 손발의 허약함을 치료하며 중풍, 각

기, 머리에 나는 종기, 가래를 치료하고 하복부 내장의 통증을 치료한다,”고 기

록되어 있다.『본초비요』에서는 “우엉은 피를 깨끗하게 하고 열을 내리며, 인

후병과 기침, 가래를 치료하고 모든 종기와 독을 제거시킨다.”고 하였으며,『신

농본초경』에 “우엉은 염증, 종기, 안면부종, 어지럼증을 치료하며, 해소와 당뇨

에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76)
. 유용기능성으로는 우엉 추출물의 레디컬

소거효과, 라드의 열산화 및 자동산화 방지효과, 함염증 활성, 간독성 억제활성,

신우염 억제활성, 돌연변이 억제활성 및 암세포 생육저해 활성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 항알러지 효과 유방암, 위암 및 폐암세포 사멸효과, artiin의 세포

주기 조절효과, 우엉추출 ignin의 nitric oxide 생산억제효과, caffeoylquinic acid

의 항산화 활성 등 우엉의 활성분획 및 정제물질에 대한 효능도 보고되고 있다

(77). 우엉의 일반성분(100 g당)은 수분 80.3%, 단백질 3.1%, 지질 0.1%, 회분

1.0%, 탄수화물 15.5%, 식이섬유 41.9%로 매우 높다(78). 우엉뿌리는 synanthrin,

cellulose, 단백질, 칼슘, 인, 철 등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79). 우엉에

대하여는 영양학적인 연구가 많이 보고되었는데, 26종의 채소에서 돌연변이 방

지 효과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엉이 돌연변이를 80%이상을 방지하였다 보

고 하였다(80). 최근 여러 연구에는 생리활성기능과 생리활성의 중요한 성분을

보고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식재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

되어 산화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연구되고

있다(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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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Arctiin(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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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황칠

4.1. 황칠의 이론적 배경

황칠나무(Dendropanax morbiferus)는 한국의 남부 해변과 섬의 산록 수림

속에 나는 상록교목으로 높이 15 m이다. 껍질에 상처가 나면 황색 액이 나온

다. 잎은 어긋나며 3 - 5갈래이나, 노목(老木)에서는 잎이 난형, 타원형, 끝이

뾰족하고, 길이 10 - 20 cm이다. 양 면에 털이 없고, 잎자루가 있다. 꽃은 양성

화, 가지 끝에 산형꽃차례로 달리고, 화축의 길이 3 - 5 cm, 꿀샘이 있으며, 꽃

자루는 길이 5 - 10 ㎜이다. 꽃받침은 종형, 끝이 5갈래, 꽃잎 5장, 수술 5개,

자방 5실, 암술머리 5갈래이다. 열매는 핵과로 타원형, 검은색으로 익는다

(Figure 8)(82). 중남미, 동부 아시아와 말레이 반도가 원산지이다. 황칠나무는 쌍

떡잎식물 산형화목 두릅나무과로 ”덴드로 파낙스(Dendropanax morpbifear)"는

“만병통치약”을 뜻하고(83) 수형이 아름다워 조경수, 가로수 등의 관상수로도 이

용되고 있다(84). 겨울에도 낙엽이지지 않는 수종으로 수피에 상처를 주면 노란

액체가 흘러나오는데 이것을 황칠이라고 한다. 황칠은 삼국시대부터 황제의 갑

옷, 투구, 기타 금속 장신구의 황금색을 발하는 진귀한 도료로 이용되어 왔으

며, 해상왕 장보고의 최고의 교역물품으로도 전해진다(85). 특히 황칠을 한 목

공예품은 금빛을 띠면서도 나뭇결을 생생하게 떠오르게 하여 목공예품을 한층

화사하게 하는 장점이 있어 목공예 분야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또한 고려시대

에 쓰인 고려사절요, 중국의 계림유사, 계림지, 해동역사에 황칠의 채취시기, 사

용용도 등이 기록되어 있다(86). 황칠나무의 높이는 15 m에 달하고 어린가지는

녹색이며 털이 없다, 그 잎은 달걀모양 또는 타원형으로써 어긋나고, 잎 가장자

리가 밋밋하지만 어린나무에서는 3 - 5개로 갈라지고 톱니가 있다. 꽃은 연한

황록색으로 6월에 피고, 양성화이며 산형꽃차례에 달린다. 꽃줄기는 길이 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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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작은 꽃줄기는 길이 5 - 10 ㎜이며, 꽃받침은 5개로 갈라지고 꽃잎과

수술은 5개씩이며 화반에 꿀샘이 있다. 암술머리는 5개로 갈라지고 핵과는 타

원형이며 10월에 흑색으로 성숙하고 암술대가 남아있다
(87)
. 황칠나무는 중국 당

태종이 백제에 사신을 보내어 구할 정도로 귀하게 사용되었고
(88)
백제의 특산

품이었다는 것이 당나라 역사서인 책부원구, 통전에 남았다(89). 또한 황칠나무

수액을 바르게 되면 머리를 맑게 하고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음은

물론, 은은하고 내혹적인 향기를 품고 있어 향수로도 사용되는 등
(90)
귀중한 물

질로 사용되었다고 전해지며 최근 현대 과학적 연구결과 영양학적 가치와 약학

적 가치 및 치료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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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황칠나무(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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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황칠의 성분과 약리적 효능

황칠나무는 예로부터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진 식물이다. 민간요법에서 사용되

어져 왔으며 항암, 항균, 면역, 스트레스 등 우수한 효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왔다. 최근 황칠나무의 안전성이 입증됨에 따라 개발이 활발해 질 것으로 판단

된다
(91)
. 황칠나무잎 추출물분획에서 항암, 항산화, 간세포재생, 당뇨치료 효과,

경조직세포 재생등과 방향 성분의 신경계에 대한 진정작용과 간장 작용이 있다

(92)
. 뿌리와 잎의 줄기는 거풍습, 황멸맥, 풍습비통, 편두통, 월경불순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93)
. 특히 황칠원액은 그 성분의 약 90%정도가 세스쿠펜테

르펜(sesquiterpene)(Figure 9)임이 알려져 있는데, 상기 세스퀴테르펜은 탄소수

15인 화합물로서 무고리환, 단고리환, 이고리환, 삼환고리 등으로 분류되어지며,

이때 세스퀴테르펜의 일부 물질이 약리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4)(95). 황칠나무에는 GC/MS를 이용 32종의 물질이 확인 되었고, 그중 세스쿠

펜테르펜(sesquiterpene)에 속하는 β-셀리넨(selinene)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있

고 카프넬란(capne11ane)-8-one가 다음으로 많이 함유되어있다고 알려져 있다.

황칠나무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및 항암활성 등의 생리 활성은 일부 제한적으

로 보고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황칠나무에 대한 항산화능 평가는 1,1-dipheny1

-picrydraxy1 (DPPH)라디칼소거능 활성에 대한 것이 있고, 또한 황칠나무

잎 추출물이 플라보노이드 성분(orientin, vitexin, rutin)을 함유하고 있다고 보

고되어 왔고,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손상 보호작용과 멜라닌 생합성 저해 효능

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96). 또한 황칠나무의 수지를 향으로 피우면 피로가 풀리

고 남성에게는 신장강화, 여성에게는 생리불순 등을 해소시켜 주며 갑작스런

심장병이나 어린이 복통 및 놀랐을 때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97). 황칠나

무의 정유 성분은 랫드에서 total cholesterol, LDL cholesterol, TG의 감소와

HDL cholesterol의 증가를 통해 지질개선 효과를 유도하였다. 황칠나무 추출물

은 치주인 대세포와 조골세포의 증식 촉진, ALP와 석회화 결절수의 활성증가,

뼈와 치아의 재생 촉진 등을 통해 충치, 치주질환, 골다공증, 관절염의 예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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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성장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
(98)
. 최근 황칠나무에서 분리한 β-sitoste

rol의 탈모방지 효과가 있다고 연구되어지고 있다
(14)
. 황칠나무잎에는 수분이

70.2%, 지방이 2.7%, 회분이 1.7%, 단백질은 1.2%가 함유된 것으로 분석되었

다. 황칠나무잎은 자원 고갈 차원에서 뿌리나 수피가 아닌 잎을 이용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약용식물로서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어지고 있다(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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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Sesquiterpene(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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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험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1.1. 실험 재료

본 연구에 사용 된 국산 우엉뿌리는 광주 재래시장에서 구입하였다. 황칠나

무잎은 전남 창평의 농장에서 직접 채취하여 사용하였다. 효소는 cellulase

from Aspergillus(SIGMA), Minoxidil 3%(현대약품)는 재료 상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1.2. 실험동물

본 연구에 사용된 동물은 (주)다물사이언스에서 체중 20 g 전후의 6주령 암

컷으로 C57BL/6 mouse를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사육실 온도는 23 ± 3°C, 습

도 50 ± 10%이며 광주기와 암주기를 매일 12시간 되게 조절하였다. 총 30마리

를 연구에 사용하였고 시료를 도포하는 군별로 군당 5마리씩 6개 군으로 나누

어 격리하여 실험하였고 물과 사료는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실험의 모

든 과정은 조선대학교 동물실험실 윤리위원회 승인(승인번호 : CLACUC 2016

- A0026)을 얻은 후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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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2.1. 실험 시료 발효 및 배합

우엉 뿌리와 황칠나무잎은 여러 번 흐르는 물에 세척한 후 1 cm크기로 잘라

놓았다. 자른 우엉뿌리와 황칠나무잎은 믹서기를 이용해 잘게 분쇄하였다. 분쇄

한 우엉뿌리와 황칠나무잎은 121°C에서 1시간동안 멸균 처리하였다. 멸균 처리

한 우엉뿌리 26.4 g에 효소 1 g, 증류수 100 ml를 넣고, 황칠나무잎 45.6 g에

효소와 증류수를 같은 방법으로 첨가시킨 후 각각 37°C Incubator에서 5일 동

안 발효 배양하였다. 발효된 우엉뿌리와 황칠나무잎을 원심분리 시킨 후 우엉

뿌리에서 43.83 g, 황칠나무잎에서 42.65 g의 상등액을 분리하였다. 각각의 상

등액에 증류수를 30 ml씩 섞어 각각의 시료를 만들고 우엉뿌리와 황칠나무발

효액을 1:1비율로 배합해 우엉뿌리 발효액, 황칠나무잎 발효액, 우엉뿌리와 황

칠나무잎 발효배합액 총 3종류의 시료를 실험에 사용 하였다. 시료 제작 과정

은 Figure 10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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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시료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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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동물의 처치

Mouse를 1주간 적응 시킨 후 mouse의 등을 animal clipper와 남성용 전기면

도기를 이용해 제모 시킨 후 연구를 수행하였다. 시료도포는 제모 당일부터 5

주(35일)간 제모부위에 대해 1일 1회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4시

경 24시간 간격으로 경피 도포하였으며, 도포양은 약 0.2 ml 정도 붓을 이용하

여 도포하였다.

2.3. 육안적 관찰(외형효과)

실험 시작 후 털이 자란 상태의 외형적 분석은 육안적 관찰에 의하여 수행하

였다. 육안적 관찰 방법은 연구 시작일로부터 1, 7, 14, 21, 28, 35일 동안 1주일

간격으로 관찰 기록하고 사진 촬영을 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발모 효과는

사진상으로 시료 도포 부위에 털이 어느 정도 자랐는지 육안으로 평가하였다.

2.4. 육안적 관찰(경피 내측 효과)

실험 시작 5주(35일) 후 육안적 관찰이 끝난 후 mouse를 희생하고 등 쪽 피

부를 적출하여 경피 내측색을 육안으로 관찰하였다. 경피 내측 색의 변화로 모

발 성장주기를 파악 할 수가 있다.

2.5. 조직학적 분석(Hematoxylin & Eosin)

실험 5주 경피 적출한 피부 조직들은 10% 중성 포르말린에 3시간 동안 고정

한 다음 흐르는 물에 수세하였다. 피부조직은 4 mm 간격으로 자르고 tissue

capsule에 넣어 50% 알코올, 70% 알코올, 80% 알코올, 95% 알코올, 100% 알

코올로 각각 1시간 처리하여 탈수하였다. 그리고 xylen을 4회에 각각 1시간씩

담가둔 후 파라핀으로 치환하였다. 피부조직은 파라핀에 포매된 조직은 4 ㎛

두께로 절편을 만들어 hematoxylin & eosin 염색하여 광학현미경으로 모낭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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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조직학적 변화를 관찰하였다.

2.6. 조직학적 분석(Toluidin Blue)

실험 5주 경피 적출한 피부조직들은 10% 중성 포르말린에 3시간 동안 고정

한 다음 수세하였다. 피부조직은 4 mm 간격으로 자르고 tissue capsule에 50%

알코올, 70% 알코올, 80% 알코올, 95% 알코올, 100% 알코올에 각각 1시간 처

리하여 탈수하였다. 그리고 xylen을 각각 1시간씩 4회 담가둔 후 파라핀으로

치환하였다. 피부조직은 파라핀에 포매 된 조직은 4 ㎛ 두께로 절편을 만들어

toluidin blue 염색을 실시하여 관찰하였다.  

2.7. 시료의 생리활성

1) Polyphenol 함량 측정

Polyphenol의 함량 측정은 Folin-Denis법에 따라 (AOAC, 1990) 구하였다. 물

에 methanol 10 mL을 가하여 70℃에 30분 동안 반응 한 후 1 mg/mL 로 희석

하여 사용한다. 검액 50 μL에 증류수 650 μL를 넣고 Folin-Denis reagent 50 μ

L를 가하여 3분 동안 실온에서 반응시킨다. 이에 10% Na2CO3 포화용액을 100

μL 첨가하고 최종 볼륨을 1 mL로 맞추기 위해 증류수 120 μL를 넣어 잘 혼합

시킨다. 37℃ 항온수조에 1시간 반응시킨 후 Absorbance reader(Bio Tek

Instrument Inc.)를 이용하여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공시험 시료

용액 대신 methanol액을 동일하게 처리하였으며, 표준곡선은 tannic acid (Sig

ma Co., USA) 농도를 0∼500 μg/mL이 되도록하고 이로부터 총 polyphenol 함

량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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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lavonoid 함량 측정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Davis 등의 방법에 따라, 추출물에 methanol을 10

mL 가하여 70℃에 30분 동안 추출할 후 1 mg/mL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검액

100 μL에 1 mL diethylene glycol을 첨가하고 1N NaOH 100 μL를 넣어 잘 혼

합시켜 37℃ 항온수조에 1시간 반응시킨 후 Absorbance reader(Bio Tek

Instrument Inc.)를 이용하여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공시험 시료

용액 대신 methanol 용액을 동일하게 처리하였으며, 표준곡선은 naringin

(Sigma Co. USA) 농도를 0 - 300 μg/ml이 되도록 하여 작성하고 이로부터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구하였다.

3)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

전자공여능 측정에 사용 된 DPPH(1,1-diphenyl-2-picrylhydrazyl)는 자체가

매우 안정한 free radical로서 알코올 등의 유기용매에 매우 안정하며 항산화

기작 중 proton-radical scavenger에 의하여 탈색되기 때문에 항산화 활성을 육

안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다양한 천연소재로부터 항산화 물질

을 검색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 517 nm - 520 nm에서 강한 흡수띠를 보

이는 보라색 분획물이다. 반응액의 색이 노란색으로 변화되는 것을 흡광도의

감소로 측정함으로써 radical 소거활성을 알 수 있다. DPPH radical 소거 활성

실험은 (Blois, 1958)을 응용하여 다음과 같이 실행하였다. 96-well plate에 배

합액을 100, 50, 25, 12.5, 6.25, 3.12, 1.5% 의 농도로 하여 희석액을 100 μl씩

분주한 후 여기에 0.5 mM의 DPPH를 100 μL을 넣은 후 20분간 방치한다. 동

일한 방법으로 vit C(vitamin C), BHT(butylated hydroxy toluen)도 1000, 500,

250, 125, 62.5, 31.25 및 15.6 μg/ml의 농도로 처리한다. Absorbance reader(Bio

Tek lnstrument lnc.)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측정은

3회 반복 수행하여 흡광도의 평균값을 도출하였다. Blank는 시료용액 대신 순

수한 추출용매를 사용하였으며, 전자공여 효과는 시료 첨가군과 첨가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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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의 흡광도를 아래 식에 따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전자공여능 (%) = (1 –
시료첨가군의 흡광도

무첨가군의 흡광도 ) × 100

2.8. 세포독성

세포생존율은 MTT (Thiazolyl Blue Tertazolium Bromide) Assay를 이용하

였으며 이는 세포 내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의 탈수소효소에 의해 생성되는

formazan의 흡광도를 측정하는 원리이다. macrophage 세포인 Raw 264.7 세포

의 배양은 10% Fetal bovine serum (FBS)과 1% Penicillin/streptomycin (100

U/mL)을 첨가한 Dulbe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배지를 사용하

였으며, 37℃, 5% CO2 incubator에 적응시켜 계대 배양하여 사용하였다.

48-well plate에 2×105 으로 RAW264.7을 접종하여 24시간 배양하여 각각의 배

합액을 100, 50, 25, 12.5, 6.25, 3.12, 1.5%의 농도로 처리한 후 20시간 동안 추

가 배양하였다. 배양된 well plate에 5 mg/ml의 농도로 제조한 MTT

(Thiazolyl Blue Tertazolium Bromide)를 100 μl를 첨가하여 4시간 배양 후

DMSO(JUNSEI-JAPAN)을 1 ml씩 첨가하여 Absorbance reader(Bio Tek

lnstrument lnc.)를 이용하여 5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3회 반복 수

행하여 세포생존율 평균값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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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결과 및 고찰

1. Mouse 육안적 분석

1.1. 육안적 관찰(외형효과)

본 연구에서 우엉뿌리와 황칠나무잎 발효배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5주

(35일)동안 수행한 연구에서 mouse의 사진과 육안적 관찰에 의한 외형효과를

Figure 11에 나타내었다. 시료 도포 1일차에 모든 mouse의 등이 약간에 선홍

색을 띠고 있으며 전체 mouse의 등 쪽 피부들 간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시료 도포 7일차에 군별 전체 mouse에 등 쪽 피부의 색이나 모에 특

이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시료 도포 14일차에는 미녹시딜(minoxidil) 3%

로에서 5마리중 3마리의 등 쪽 피부가 꼬리쪽부터 회색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군에서는 육안적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료

도포 21일차에서 양성대조군인 미녹시딜(minoxidil) 3%에서 모성장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실험군인 우엉뿌리와 황칠나무잎 발효배합에서 5마리 중 1마리에

서 등 쪽 피부의 회색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료 도포 28일

차 관찰에는 우엉뿌리 발효에 등 쪽 피부가 검은 mouse가 생겼고 황칠나무잎

발효배합에서 모발성장이 시작됨을 알 수 있다. 우엉뿌리와 황칠나무잎 발효배

합에서는 2-3마리가 등이 검은색으로 변해 가면서 모발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미녹시딜(minoxidil) 3%에서는 거의 모든 mouse에서 등 쪽 피부

가 검은색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고 1마리는 전체 부분에 모두 모성장이 이루

어 졌다. 35일차에는 미녹시딜(minoxidil) 3%군 에서는 모성장이 거의 진행되

었으며 우엉뿌리와 황칠나무잎 발효배합에서도 모성장이 활발히 일어나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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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피부색도 모두 검은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황칠나무잎 발효에

서도 피부색의 변화와 모성장이 4주차 보다 더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우엉

뿌리 발효군에서는 육안적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 1마리는 검은색피부와 발모가

진행되며 다른 mouse에서도 변화가 시작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황칠나무잎

발효에서는 우엉뿌리와 황칠나무잎 발효배합보다 미미하지만 우엉뿌리 발효에

비해 모발 성장이 더 일어남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우엉뿌리와 황칠나무잎 발

효배합이 실험군 중 모발성장이 가장 많이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실

험에서 mouse의 육안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양성대조군인 미녹시딜(minoxidil)

3%군 모든 mouse에서 모성장이 이루어졌으며 실험군인 우엉뿌리와 황칠나무

잎 발효배합에서 등 쪽 피부가 모두 검은색으로 변하였고 모의 색이 더 진하고

힘 있는 모성장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볼 때 양성대조군인 미녹시딜(minoxidil)

3%에는 못 미치치만 실험군인 우엉뿌리와 황칠나무잎 발효배합에서 전체적인

등 쪽 피부의 검정색 변화와 모성장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모발성장의

효과는 미녹시딜(minoxidil) 3%, 우엉뿌리와 황칠나무잎 발효배합, 황칠나무잎

발효, 우엉뿌리 발효, 용매와 무처리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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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주차(1일) 1주차(7일) 2주차(14일) 3주차(21일) 4주차(28일) 5주차(35일)

(a) 우엉뿌리

(b) 황칠나무잎

(c) 우엉뿌리 + 황칠나무잎

(d) 미녹시딜(minoxidil 3%)

(e) 용매(증류수+효소)

(f) 무처리

Figure 11. Mouse 실험 육안적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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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안적 관찰(경피 내측 효과)

동물실험 5주(35일)차 mouse를 희생한 후 등 조직을 적출하였으며, Figure

12과 같이 적출된 피부의 안쪽을 육안으로 관찰하였다. 선행 논문들에서 모발

이 성장기로 접어들 때 등(안쪽) 피부는 회색 또는 검정색으로 바뀐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보고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 실험군인 우엉뿌리 발

효군에서 모발에 성장은 없었지만 등 쪽 피부색이 검정색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성장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황칠나무잎 발효에서는 안쪽

피부색이 검정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우엉뿌리와 황칠나무잎 발효

배합에서 안쪽 피부색이 완전한 검정색이고 모발의 성장도 활발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실험군의 3군에서는 우엉뿌리와 황칠나무잎 배합발효, 황칠나무잎 발

효, 우엉뿌리 발효 순으로 등 안쪽 피부색이 더 진한 검은색으로 나타나므로

발모 촉진 효과도 우엉뿌리와 황칠나무잎 배합발효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녹시딜(minoxidil) 3%군은 모발의 성장은 잘 이루어졌으나 등 안

쪽 피부의 검은색이 적어짐에 따라 퇴행기로 접어듬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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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엉뿌리 (b) 황칠나무잎

(C)우엉뿌리+황칠나무잎 (d)minoxidil 3%

(e)용매 (f)무처리

    Figure 12. Mouse 등 안쪽 피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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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use 조직학적 분석

2.1. Mouse 조직학적 분석 (Hematoxylin & Eosin)

모낭의 형태학적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실험시작 5주(35일)차 mouse를 희생

하여 얻은 피부조직을 hematoxylin & eosin 염색하여 광학현미경으로 모낭의

형태를 관찰하였다. 이선영
(62)
은 성장기에 접어들면 모낭의 길이가 길어진다고

보고하였다. Figure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성대조군인 미녹시딜(minoxidil)

3%와 실험군인 우엉뿌리와 황칠나무잎 배합발효액을 도포한 조직에서 모낭의

수가 증가하고 모낭의 형태가 피부표면으로 자라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항산화능이 좋은 황칠나무잎 발효액 도포군에서도 모낭의 수

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조직학적 분석에서도 육안적인 결과와

같이 모발에 성장은 미녹시딜(minoxidil) 3%, 우엉뿌리와 황칠나무잎 배합발효,

황칠나무잎 발효 순으로 모발성장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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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엉뿌리

(b) 황칠나무잎

(c)우엉뿌리+황칠나무잎

(d) 미녹시딜(minoxidil)3%

(e)용매

(f)무처리

       Figure 13. Hematoxylin & Eosin 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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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Mouse 조직학적 분석 (Toluidin Blue)

실험군과 대조군에서의 비만세포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실험시작 5주(35

일)차 mouse를 실험 종료 후 희생하여 적출한 피부조직을 toluidine blue 염색

하여 광학 현미경으로 비만세포의 수를 관찰하였다. 류은미
(23)
등은 비만세포수

는 성장기 초기에 가장 적게 관찰되었고 성장기 후기에 가장 많이 증가하여,

퇴행기에 최대로 늘어나 다시 모낭이 성장기로 들어가면서 비만세포의 수가 감

소하는 주기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비만세포는 조직의 성장기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척도로 비만세포 수가 감소할수록 성장기로 접어드는 것을 의

미한다. Figure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성대조군인 미녹시딜(minoxidil) 3%와

실험군인 우엉뿌리와 황칠나무잎 배합발효액 도포한 군의 조직에서 비만 세포

의 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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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엉뿌리 (b) 황칠나무잎

(C)우엉뿌리+황칠나무잎 (d)minoxidil 3%

(e)용매 (f)무처리

     Figure 14. Toluidin Blue 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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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료의 생리활성 측정

3.1. Polyphenol 함량 측정

페놀성 화합물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물질로 다양한 구조와 분자량

을 가지고 있으며 페놀성 화합물의 phenolic hydroxyl기가 수소공여와 페놀구

조의 안정화를 일으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실험

에서 우엉뿌리 발효추출물, 황칠나무잎 발효추출물, 우엉뿌리와 황칠나무잎 발

효추출물을 100, 50, 25, 1%의 농도에서 폴리페놀 함량을 tannic acid를 기준물

질로하여 측정한 결과 황칠나무 발효추출물 358.479, 263.4329, 131.0092,

17.80827 ㎍/ml, 우엉뿌리와 황칠나무잎 발효추출물, 165.1831, 56.25387,

45.57453, 7.128933 ㎍/ml, 우엉뿌리 발효추출물, 108.5826, 38.099, 8.196867,

-0.3466 ㎍/ml, 순으로 총 폴리페놀 함량을 나타내었다(Figure 15). 각각의 추출

물의 농도별 추출물과 비교하여 황칠나무 발효추출물의 폴리페놀 함량이 상대

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우엉뿌리와 황칠나무잎 발효 추출

물, 우엉뿌리 발효추출물 순으로 폴리페놀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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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Total polyphe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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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Flavonoid 함량 측정

Flavonoid는 페놀 화합물과 같이 항산화 작용을 하며 항염, 항암, 항혈전, 항

알레르기 작용 등의 생리활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우엉뿌리 발효추출물, 황칠나무잎 발효추출물, 우엉뿌리와 황칠나무잎 발효배합

추출물의 농도별 총 플라보노이드함량은 Figuer 16에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

우엉뿌리 발효추출물, 황칠나무잎 발효추출물, 우엉뿌리와 황칠나무잎 발효배합

추출물을 100, 50, 25, 1%의 농도에서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한 결과 황칠

나무 발효추출물 103.738, 70.0196, 43.17915, 9.96398 ㎍/ml, 우엉뿌리와 황칠나

무잎 발효추출물, 68.67765, 24.8940, 17.17738, 7.61544 ㎍/ml, 우엉뿌리 발효추

출물, 28.75236, 15.83535, 11.80927, 6.94442 ㎍/ml, 순으로 총 플라보노이드 함

량을 나타내었다. 각각의 추출물의 농도별 추출물과 비교하여 황칠나무 발효추

출물의 플라보노이드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우엉뿌

리와 황칠나무잎 발효배합 추출물, 우엉뿌리 발효추출물 순으로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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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Total flavon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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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DPPH 활성 소거능 측정

DPPH는 화학적으로 안정화된 free radical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 ascorbic

acid, tocopherol, polyhydroxy 방향족 화합물 등에 의해 환원되어 보라색에서

노란색으로 탈색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다양한 천연소재로부터 항산화물질을 검

색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 본 실험에서 우엉뿌리 발효추출물, 황칠나무잎

발효추출물, 우엉뿌리와 황칠나무잎 발효배합추출물의 항산화 효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DPPH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하였으며, 대조군은 ascorbic acid를 사용하

였다. 측정 결과 대조군과 비교하여 황칠나무잎 발효추출물, 우엉뿌리와 황칠나

무잎 발효배합추출물, 우엉뿌리 발효추출물 순으로 항산화 효능이 높게 나타났

다. DPPH radical 소거능은 Figure 17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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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DPPH radical 소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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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포독성

Macrophage 세포인 RAW 264.7 에서 우엉뿌리 발효추출물, 황칠나무잎 발

효추출물, 우엉뿌리와 황칠나무잎 발효배합추출물의 농도별 세포독성 확인을

위해 최종 배합비를 100%로 정하고 1/2씩 희석하여 처리한 후 24시간 배양하

였다. 결과적으로 우엉뿌리 발효추출물과 우엉뿌리 및 황칠나무잎 배합발효추

출물의 경우 25% 이하의 농도에서 높은 세포 생존율을 보였고, 우엉뿌리 발효

추출물은 최종 배합비의 3% 이상 처리 시 86%의 이하의 세포 생존율을 보였

다. 본 실험을 통해 우엉뿌리 발효추출물은 그 자체에 독성이 있음을 확인하였

고 황칠나무잎 발효추출물, 우엉뿌리 및 황칠나무잎 배합 발효추출물의 경우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생존율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Figur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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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세포 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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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최근 여러 연구에서 약리적 활성이 우수하고 식용으로써 오랫동안

사용되어 안전성이 확보된 기능성 소재의 우엉뿌리와 항암, 항산화, 최근 미백

과 탈모방지 효과 등 약용식물로 새로운 가치가 부여 되고 있는 황칠나무잎이

모발 성장과 탈모 방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동물을

통하여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발효를 이용하여 기존의 유

용 성분 외에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유효성분들을 함께 추출함으로써 두

피에 도포시 두피의 발모, 양모, 탈모방지 및 두피의 문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

로 판단된다.

실험은 실험군에 우엉뿌리 발효, 황칠나무잎 발효, 우엉뿌리와 황칠나무 발효

배합을 3군으로 나누어 실험하였고 대조군에 무시료, 효소와 증류수, 미녹시딜

(minoxidil) 3%로를 도포하였다. 실험은 6주된 암컷 Mouse를 총 6군으로 나누

어 실험하였다. Mouse의 등판을 제모한 한 뒤 5주(35일)동안 시료에 따른 양모

효과를 육안으로 관찰하였고 경피적출 후 조직학적인 검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모발의 성장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mouse의 외형을 육안

적으로 관찰한 결과, 미녹시딜(minoxidil) 3%, 우엉뿌리와 황칠나무잎 발효배합,

황칠나무잎발효, 우엉뿌리발효 순으로 모발의 성장이 이루어짐이 관찰되었다. 5

주(35일)째 mouse를 희생한 후 얻은 피부 안쪽 경피 내측을 육안적으로 관찰

한 결과 경피 내측의 검은색이 우엉뿌리와 황칠나무잎 발효배합, 황칠나무발효,

미녹시딜(minoxidil) 3%, 우엉뿌리발효, 효소와 증류수, 무시료 순으로 색이 진

하게 관찰되었다. 시료의 항산화 실험결과 총 페놀함량, 총 플라보노이드함량,

DPPH 라디칼 소거능 실험에서 황칠나무잎 발효, 우엉뿌리와 황칠나무잎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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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 우엉뿌리 발효, 효소와 증류수의 순서로 항산화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항산화능이 높은 황칠나무잎 발효보다 두 물질의 배합이 효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발효 시 모발성장에 영향을 주는 유효 성분이 함유 되

어 있을 것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우엉뿌리 발효 함량에 따른 추후 연구가

필요하며 우엉뿌리와 황칠나무잎 발효배합의 유효 성분 분석에 대한 연구가 이

루어진다면 기능성 소재로써 가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료의

독성실험 결과는 농도 간의 세포 생존율의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추후 연구자

료로써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엉뿌리와 황칠나무잎 배합발효가

C57BL/6 mouse의 제모 된 등 쪽 부위에 처리한 결과 육안적 외형 분석과 경

피 내측 분석 결과 양성대조군의 미녹시딜(minoxidil) 3%에는 미치지는 못하나,

모발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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